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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전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족을 져켜주겠다

고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렸습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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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4장 4절, 9장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시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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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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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앞에 온 므비보셋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 비천 :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두려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두려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 종이 무엇이관대 죽은 개처럼 이 종이 무엇이관대 죽은 개처럼 1)1)비천비천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므비보셋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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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

1. 다윗이 절뚝발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상 20장 14, 15절 말씀을 찾아 읽고 적어 보세요.

① 요리사 ② 귀한 손님 ③ 아들같은 왕자 ④ 쫄병

2. 은혜를 받은 우리

므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께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른쪽의 

선물 상자 안에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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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찾아 적어 봅시다. (마태복음 5:15)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11)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2.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푼 일 느 낀 점



은혜를 기억해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어 그

돈으로 학비를 벌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회가 실패하여 파테레브스키에게 줄

돈의 일부밖에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파데레브스키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었

습니다. 이 일이 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악가 파데레브스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파데레브스키는 고민 끝에 미국에

식량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으로부터 벌써

많은 식량이 도착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인 후버를 찾아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 보내 드렸을 뿐이에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
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때에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파데레브스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

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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